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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초고속 메모리카드 개발
세계 최고속도 MMC 플러스 2종 개발 … 대용량 메모리 카드 4종도 

삼성전자는 7월27일 세계 최고 속도의 메모리 카드인 MMC플러스 제품 2종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각각 1-2GB 용량으로 개발된 제품은 4GB SLC 낸드플래시를 적용한 제품이며, 읽기 속도가 초당 40MB, 

쓰기 속도가 초당 25MB로 기존 메모리 카드보다 3배가량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

이에 따라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 사진 1000장 또는 MP3 음악 500곡, DVD급 영상 2시간 분량을 1분만에 

PC로 옮길 수 있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SLC는 하나의 칩에 하나의 메모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빠른 속도를 구현하는 데 적합하며, 반면 하나의 칩

에 둘 이상의 메모리를 올리는 MLC 방식을 적용하면 대용량을 구현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60나노 8GB MLC 낸드플래시를 적용한 1, 2, 4, 8GB MMC 플러스제품도 개발했다.

특히, 8GB 제품은 콤팩트플래시(CF) 카드를 제외한 메모리 카드 가운데 최대 용량을 구현한 것으로, 사진 

4000장 또는 MP3 음악 2000곡, DVD급 영상 8시간 분량을 저장할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속도가 빠른 SLC 낸드플래시와 고집적이 용이한 MLC 낸드플래시를 이용한 메모리 카

드는 각각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메모리 카드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고 말했다.

세미코리서치에 따르면, 1GB 이상 고용량 메모리 카드 시장은 2006년 1억1500만개에서 2009년에는 7억5000

만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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